
 

 

느린 움직임의 메시지…삶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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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 빌 비올라, 국제갤러리 전시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부처도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은 인간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삶이나 인간의 존재에는 심오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내면에 더 크게 자리잡는 거겠지요."  

세계적 비디오 예술의 거장 빌 비올라(64)는 자신의 작품에 보여준 메시지처럼 인생에 대한 

철학도 물을 흘려보내듯 관조하는 자세로 이야기했다. 비올라의 근작을 소개하는 개인전이 5 일 

서울 종로 삼청로에 있는 국제갤러리에서 시작됐다. 이곳에서 2003 년, 2008 년에 이어 세 번째 

전시다. 

 

 

The Encounter, 2012 비디오/사운드 설치, 배우 Genevieve Anderson, Joan Chodorow, 사진 Kira Perov,  

사진제공 국제갤러리 

뉴욕 출신인 그는 1995 년 베니스(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미국관을 대표하는 작가로 선정됐고 

이후 미국 휘트니미술관, 일본 모리미술관 등에 이어 지난해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 생전에 조수로 활동하기도 한 비올라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정신적, 심리적 의식의 흐름을 탐구하면서 고유의 작품을 선보여왔다.   

이번에는 최근 2 년간 작업한 7 개 영상작품과 새롭게 소개되는 이전 주요작품을 국제갤러리 

2 관과 3 관에서 만날 수 있다. 그 중 하나인 '내적 통로'(Inner Passage)에선 한 남성이 사막을 

배경으로 계속 걷고 있다. 때로는 뒷모습을 보인 채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걷는다. 화면 속 

아지랑이 핀 곳으로 그가 사라져가는 것 같지만, 그는 엄연히 존재한다. '조우'(The Encounter)라는 

작품에서는 두 여성이 걷고 있다. 물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땅 위를 

걷는 것도 같다. 이들의 움직임은 느리다. 팔다리의 움직임에선 그래서 곡선이 평소보다 더 

느껴지고 배경과 어우러져 전체 모습에서 구도자의 삶을 연상시킨다. 

 

 

 

Inverted Birth, 2014 비디오/사운드 설치, 배우 Norman Scott, 사진 Kira Perov, 사진제공 국제갤러리 

삶에 대해 근원적이고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는 그의 작품은 관람객에 따라 삶의 자세와 연관지어 

바라볼 수 있다. 2014 년 5 월 영국 런던의 세인트폴 성당에서 선보였다는 비디오 설치작업 

'순교자(흙, 공기, 불, 물)' 시리즈 중 하나인 '물의 순교자'(Water Martyr)도 이번에 

소개된다. 거꾸로 매달린 인물에게 물이 위에서 강하게 쏟아져 내린다. 영상은 이번에도 그 

움직임을 느린 동작으로 보여준다. 대형 스크린에 보여주는 '도치된 탄생'(Inverted Birth)은 여러 



액체를 번갈아 뒤집어쓰며 나중에는 정화되는 듯한 인물을 비춘다. 등장하는 배우들은 눈빛, 손의 

움직임 등 미세한 연기로 작품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는 것 같았다.   

 

 
빌 비올라, 사진 Kira Perov, 사진제공 국제갤러리 

비올라는 "순교자의 그리스 어원은 '증인'을 의미했다"며 "요즘 매스미디어는 타인의 고통을 

지켜보게 할뿐 행동을 취하도록 하지는 않는다"고 바라봤다.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인간의 인내와 

그 가치, 희생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비올라는 "인간의 능력은 광활하고 너무나 

놀랍다"며 "인류의 핵심은 '영혼의 공간'으로, 이것으로부터 위안도 얻고 힘도 얻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작가의 작품은 희망을 얘기하는 걸까. 그는 알듯 말듯한 얘기를 남겼다.   

"제가 보는 프레임(frame)은 성장하면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에 있지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중에 더 큰 공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숨을 거둘 때는 더욱 커져 있겠지요. 

그러니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시 5 월 3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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